
[보도자료] 지상 최대의 모터스포츠를 초고화질로! 쿠팡플레이,
F1 중계 4K로 선보인다
2025. 9. 18.

쿠팡플레이가 2026 시즌부터 국내 최초로 F1 중계 전 세션을 4K 초고화질로 제공한다.

� 쿠팡플레이, F1과 장기 파트너십 연장 계약 체결
� 현장 생중계와 리포팅 두 배 확대해 팬 친화적 콘텐츠 확대 협업 이어간다
� 2026 시즌부터 국내 최초로 F1 중계 전 세션을 4K 초고화질로 제공

2025. 09. 18 – 쿠팡플레이가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이하 F1)을 4K 화질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어리그(PL) 4K 화질 중계로 축구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쿠팡플레이가, 이번엔 모터스포츠 팬들의 기대에 응답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시청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로 불리는 F1은 매 시즌 20개국 이상에서 개최되며, 수억 명이 시청하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다.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머신의 속도, 드라이버들의 치밀한 전략 싸움, 서킷을 가득 메우는 열기까지 더해져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정점’으로 손꼽힌다. 최근 영화 흥행과 함께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팬덤이 빠르게 확산되며, F1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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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는 국내 F1 독점 중계사로서, 현장 생중계 도입은 물론 드라이버 단독 인터뷰, F1의 성지인 영국 실버스톤에서의 현지 촬
영과 트랙 워킹 등 기존 문법을 탈피한 시도를 이어오며 팬들이 세계 무대의 스피드와 열기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현장성과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내 최고 모터스포츠 전문가 윤재수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의 깊이와 생동감을 더해 팬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다음 시즌부터 적용될 4K 초고화질 중계는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머신에서 튀는 불꽃, 트랙 위 타이어 자국, 순
간적인 핸들 조작까지 놓치지 않고, 프랙티스부터 본 경기까지 모든 세션을 4K로 담아내 팬들은 마치 서킷 한가운데 앉아 있는 듯
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플레이는 이번 2025 시즌 싱가포르와 아부다비 그랑프리를 포함해 총 5개 F1 대회를 현장에서 생중계하며 팬들과의 접점을
넓혔다. 내년 시즌에는 이를 두 배로 확대해 10개 서킷을 직접 찾아가, 독점 인터뷰와 그리드 뒤 이야기 등 현장 중심 콘텐츠로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쿠팡플레이는 최근 F1과의 파트너십을 다년 계약으로 연장했다.

미카엘라 스녹(Michaella Snoeck) F1 미디어 디렉터는 “쿠팡플레이는 최고의 파트너로, F1이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사랑받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쿠팡플레이의 관습을 깨는 도전 정신은 F1의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앞으로 함께할 여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록 쿠팡플레이 스포츠 총괄 전무는 “한국에서 F1 팬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번 장기 파트너십은 국내 모터스포츠
콘텐츠의 깊이와 다양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쿠팡플레이는 F1의 매력을 더 많은 한국 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며,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F1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중계 일정
한편, 쿠팡플레이는 2025 시즌 F1 전 경기를 생중계하며, 프랙티스부터 예선, 본 레이스까지 ‘풀 패키지’로 제공한다. ‘스포츠 패스’
가입자는 모든 콘텐츠를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20일(금) 오후 5시 15분(한국시간)에는 바쿠 시티 서킷에서 열리는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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